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우미입니다 

오늘부터 저와 함께 미적분Ⅱ의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‘2-1. 삼각

함수의 뜻과 그래프’ 를 공부해 볼 텐데요. 이 단원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거쳐야

하는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
 

 

 

 

 

 

 

“1. 삼각비 복습” 에서는 중 3 때 배웠던 

삼각비 관련 내용 중에서 삼각함수를 공부

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챙길 것이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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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. 일반각과 호도법”에서는 삼각비를 삼

각함수로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 일반

각과 호도법에 대하서 간략하게 알아볼 것입

니다.  

 
 

 

 

 

 

 

"3. 삼각함수의 뜻"에서는 삼각함수의 정의

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텐데요. 삼각함수의 

모든 이야기는 삼각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

되므로 이 부분은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

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 

 
 

 

 

 

 

 

"4. 삼각함수의 성질"에서는 삼각함

수를 정의로부터 딸려 나오는 몇 가지 

간단한 공식들을 익히고 이 공식들을 

이용하여 다양한 식의 값을 구해 볼 

것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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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5. 각변환 공식"에서는 sinθ, cosθ, tanθ 

등에서 각 θ 를 바꿔 치기하는 여러가지 

규칙들을 알아볼 것입니다. 공식이 좀 많

아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

원리를 이해하고 공식을 적용하다 보면 

각을 바꾸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는 걸 느

끼게 되실 겁니다. 

 

 
 

 

 

 

  "6. 삼각함수의 그래프"에서는 삼각함

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과 해석하는 

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볼 것입니

다.  

 
 

 

 

 

 

 

 

마지막으로 "7. 삼각함수의 활용"에서

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삼각

방정식 또는 삼각부등식을 풀어 볼 텐

데요.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면 우리는 

삼각함수와 그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

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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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"1. 삼각비 복습" 부터 바로 시작해 봅시다.   

앞으로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크게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 3 때 배

웠던 "삼각비" 를 어느정도 알고 가는 게 좋은데요.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

리가 기억속에서 꺼내야 할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. 글을 다 읽으신 후 이 

세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잘 자리 잡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. 
 

메뉴 

 

 

 누군가 여러분에게 삼각비가 뭐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

시기를 바랍니다. 

 

"삼각비란 직각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말한 단다.  

대표적인 삼각비로 sinθ 와 cosθ, 그리고 tanθ 가 있지.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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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sinθ 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, 즉 (높이)/(빗변)의 값을 갖는데 

여기서 높이란 sinθ 에서 θ 가 마주보는 변을 말한 단다." 

 

(빗변: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대변, 가장 긴 변) 

 
 
 

 

 
 
 
 

 

 

"cosθ 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밑변의 길이의 비, 즉 (밑변)/(빗변)의 값을 갖는데 

여기서 밑변이란 빗변과 함께 cosθ 의 θ 를 끼고 있는 변을 말한 단다.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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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tanθ 는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 즉, (높이)/(밑변)의 값을 갖는단

다. 그렇다 보니 tanθ 는 언제나 sinθ/cosθ 로 바꿔 쓸 수 있지.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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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삼각비가 뭔지 좀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?  

 좀 더 나아가서 각 θ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삼각비 값의 변화를 추적해 봅시다.  

아래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고정시킨 채 각 θ 의 크기를 점점 

키워보면 높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 따라서 (높이)/(빗변)

의 값을 갖는 sinθ는 0°<θ <90°에서 θ가 커질수록 커집니다.  

 
(θ 는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아닌 두 내각 중 한 각이므로 0°와 90°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.) 

 

구체적으로 θ가 30°, 45°, 60°일 때 sinθ는 각각 1/2, √2/2, √3/2 의 값을 갖습니

다. 이 값들은 특수각(30°, 45°, 60°)를 내각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

의 비를 떠올려 보면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값은 외워 두

시는 게 훗날을 위해 좋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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θ=0°가 되면 높이가 사라지므로 sin0°=0 입니다. 반면에 θ=90°가 되면 빗변의 

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sin90°=1 입니다. 

 

 
 
 
 

 

 
 
 

 

 

사실 θ 가 0° 또는 90°일 때는 직각삼각형의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삼각비를 정의

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뒤에서 삼각함수를 공부하면 sin0°=0, sin90°=1 임을 

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아무쪼록 종합하면 θ 가 0°부터 90°까지 커질 

때, sinθ는 0 부터 1 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커집니다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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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,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θ 의 크기를 키워보면 θ 가 

커질 때 밑변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 따라서 (밑변)/(빗변)의 

값을 갖는 cosθ 는 0°<θ<90°에서 θ 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. 구체적으로 θ 가 

30°, 45°, 60°일 때 cosθ는 각각 √3/2, √2/2, 1/2 의 값을 갖습니다.  

 

 

 

  
  

 

  
  

 

  
  

 

 

θ=0°가 되면 밑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와 같아지므로 cos0°=1 입니다. 반면에 

θ=90°가 되면 밑변이 사라지므로 cos90°=0 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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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하면 θ 가 0°부터 90°까지 커질 때, cosθ 는 1 부터 0 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

작아집니다. sinθ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네요. 

 

 

 마지막으로 tanθ 의 변화를 추적해 봅시다. 앞서 살펴봤듯이 0°<θ<90°에서 θ 가 

커질수록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길어지고 밑변은 짧아지므로 (높이)/(밑변)의 값

을 갖는 tanθ 는 θ 가 커질수록 커집니다. 구체적으로 θ 가 30°, 45°, 60°일 때 

tanθ는 각각 √3/3, 1, √3 의 값을 갖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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θ가 0°가 되면 높이가 사라지므로 tan0°=0 입니다. 반면에 θ가 90°가 되면 밑

변이 사라지므로 tanθ는 분모가 0 이 되어 정의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

다만, tanθ=sinθ/cosθ에서 θ가 90°에 한없이 가까워질수록 cosθ(분모)→0, 

sinθ(분자)→1 이므로 이때 tanθ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함을 알 수 있습니다.  

 

 

 

 

 
 
 
 

 

 

 

정리하면 θ 가 0°부터 시작해서 90°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, tanθ 의 값은 0 부터 

시작해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. 0°≤ θ ≤ 90 에서 기껏해야 최대값 1 을 갖는 사인

과 코사인과는 그 궤적을 달리하지요.  



 
 

 

 

벌써(?) 처음 목표했던 바의 2/3 를 이루었습니다!  

 

 

 

끝까지 집중해서 세 번째 개념인 ‘삼각비의 활용’까지 머릿속에 잘 넣어 봅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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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활용"이란 단어에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라 예상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

않아도 됩니다. 중3때 배운 삼각비의 활용의 모든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게 아니

라 다음의 능력만 갖추시면 되거든요. 

 

 

무슨 말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오른쪽 

그림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5이고 직각을 낀 두 

변의 길이가 각각 𝑎, 𝑏인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

의 크기가 35°라면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에 의

해 sin35°=a/5, cos35°=b/5이므로 a=5sin35°, 

b=5cos35°가 됩니다.  

 

 

방금 우리가 한 일이 바로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의 크기가 주어

졌을 때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한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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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. 방법은 이렇습니다. 
 

 

  
 

  
 

 

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며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두 변

의 길이 a 와 b 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표현해 볼까요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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좀 더 빠르게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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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…… 

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Step1.과 Step2 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것도 귀찮게 느

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준비했어요. 한방에 표현하는 방법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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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방에 표현하는 것 치곤 말이 좀 길죠? 하지만, 말 그대로 말이 길 뿐입니다. 

실제로 빠르면 3 초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.  

 

예를 하나 들어보죠. 

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(a)와 한 

내각의 크기(θ)주어졌을 때 다른 두 변의 길이를 일명 "

한방에 표현하는 방법" 으로 표현해 봅시다. 빗변의 길이

부터 생각해보면....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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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마저 생각해보면......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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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Step1.과 Step2.를 밟으며 연습했던 예시들에도 이 방법을 스스로 적용해 

보세용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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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사인

과 코사인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기억해 주세요. 

 

 

(그 이유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공부하는 날 알게 되실 겁니다^^) 

 

아이고 여러분,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부디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목

표한 개념들이 잘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.  

 

 

 

그럼 다음 글 "2. 일반각과 호도법"에서 또 만나요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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